
<보도내용>

□ 2025.7.15. 이데일리, 「국정위-기재부 엇박자, 李 정부 첫 예산안 파행 우려」 

제하의 기사에서,

 ㅇ “내년도 예산안은 수정 편성지침 없이 이미 각 부처가 5월말 미리 짜 

놓은 예산안을 제출한 상태로 새정부의 공약과 정책 사업의 일부만 

반영될 계획”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.

<기획재정부 입장>

□ 현재 국정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부처와 재정당국이 긴밀하고 

지속적으로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 소요를 검토 중으로

 ㅇ 국정기획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간 엇박자가 난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닙니다. 

□ 경제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기 위해 국가 재정이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는 

공통된 인식 하에,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을 충실히 반영해 

나갈 예정입니다. 

 ㅇ 7월 초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경에서 시급한 공약 소요*는 우선적으로 

반영하여 금년 중 사업이 즉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였으며, 

     * 소상공인 채무조정, 지역사랑상품권 발행, AI 인프라 구축 등 

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는
내년도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할 예정입니다. 

보도시점 배포시 배포 2025. 7. 15.(화)

보도설명자료



 ㅇ 26년 예산의 경우에도 별도의 수정 지침 없이 국정기획위원회 및 

관계 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새 정부의 국정과제 소요를 

차질없이 반영할 예정이오니,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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